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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보험업계, 중국 등 신흥보험시장 진출 본격화        

□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최근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그

룹의 생명보험 자회사를 통해 조만간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함.   

  o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그룹 산하 하이얼생명*의 지분 

30%(약 70억 엔 규모)를 상반기까지 매입하기로 하고, 조만간 중국 내 27,000

여 개의 상점을 통해 부유층 대상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밝힘.  

    

     * 하이얼생명(海爾人寿保険有限公司)은 2002 년 11월 상하이에서 설립되어 중국 내 4성 1개 도시에서 영업

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시장점유율은 전체 49개사 중 38위(2009년 기준)임. 

  o 뉴욕생명과 합작해 하이얼생명을 설립한 하이얼그룹이 최근 경영상의 문제로 뉴

욕생명과의 합작을 철회하자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향후 출자비율을 외국인 상한

선인 50%까지 확대하는 한편, 3명의 본사임원을 파견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

사하는 등 하이얼그룹의 인지도 및 판매망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

는 방침임.

□ 최근 손해보험재팬이 업계 최초로 현지은행과 제휴해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에 진

출한 바 있으며, 메이지야스다생명과 도쿄해상홀딩스도 인도, 인도네시아, 동유

럽 주요국에 지점 및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주요 회사들의 신흥 보험시장 진출

이 잇따르고 있음. 

  o 메이지야스다생명 외에도 손해보험재팬은 연평균 20% 이상 고성장하는 중국보

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작년 말 업계 최초로 중국 현지은행(상하이은행)과 제휴

해 방카슈랑스 전용 화재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고, 중국의 삼대 경제거점 중 하

나인 장쑤성에 네 번째 지점을 설립해 현재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.  

  o 한편,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이미 진출한 인도네시아 외에도 폴란드와 터키의 현

지보험회사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, 도쿄해상홀딩스도 인도에 합작 생명

보험사(에델바이스 도쿄라이프 인슈어런스)를 설립해 최근 영업인가를 받는 등 

보험업계의 신흥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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